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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오바마 석유정책 영향 없다!
원유수입 의존 대폭 낮추기로 공약 … 미국 산유량 늘려도 가격이 문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미국의 원유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

질적으로 중동 산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는 선거캠페인 때 20년 사이에 미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연료의 85%를 휘발유 또는 가스로 사용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미국 연안 원유 시추에 반대하는 입장을 누그러트렸다.

사우디 알-다카 경제연구소의 알리 알-다카 소장은 “오바마의 정책에도 아랍 걸프 산유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매우 오랜 기간 원유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석유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산유량을 늘리더라도 가격을 크게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

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 석유 전문가 하자즈 부후두르도 “미국이 새로운 석유 정책을 내놓더라도 걸프 산유권이 워낙 많은 

원유를 보유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하면 오히려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집권하면 자동차 정책의 초점을 고연비자동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걸프협력협의회(GCC) 6개 산유국은 하루 1400만-150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1300만배럴 가량을 수출해

왔다. 수출 물량 가운데 10-12%가 미국에 공급돼왔다.

GCC 회원국들은 이란 및 이라크와 함께 전세계 원유 매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세계 최대의 

원유 공급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CC 회원국들은 2002-07년 총 2조달러 가량의 원유 판매 수입을 올렸으며 수입의 약 1조5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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